
도 매년 수백만 명의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목숨을

잃어 가고 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사스∙조류독감과

같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백신 연구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. 그런 점에서 새

로운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일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. 

1960,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콜레라,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큰 고

통을 치렀고,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. 이제 그 도움을 돌려주며

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

백신사업의 중요성을 절감해 온 우리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, 그리고 더 세

심하게 국제백신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조완규 이사장님을 비롯해

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될

것입니다. 제 아내도 한국후원회의 명예회장으로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

있습니다. 저도 제 아내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힘껏 여러분을 돕겠습니다.

내외 귀빈 여러분, 

이곳 서울대학교와 우리의 우수한 연구인력도 백신연구소의 발전에 크게 기여

할 것입니다. 서울대학교는 백신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.

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황우석 교수님도 이

대학에서 연구하고 계십니다. 

이미 서울대학교와 백신연구소간에 공동연구와 같은 협력체제가 이루어지고

있지만, 더욱 활발한 교류∙협력를 통해서 훌륭한 연구업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

기를 기대합니다. 앞으로 국제백신연구소가 백신 개발의 메카로서, 세계 어린이

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. 

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축하드리며,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

니다. 

감사합니다. 

국제백신연구소건물제공식축사 401

존경하는 사무엘 카츠 이사장님, 존 클레멘스 소장님,

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님,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,

오늘 국제백신연구소에 훌륭한 건물을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

니다. 

국제기구 건물답게 아름답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

으신 국제백신연구소 임직원 여러분, 국제후원단과 한국후원회 여러분, UNDP

를 비롯한 국내외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조금 전 영상물에서‘땡큐 코리아’를 외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.

그러나 저는 이처럼 소중한 일을 우리나라에 맡겨 준 국제사회에 더 큰 감사의

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앞으로 큰

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. 

내외 귀빈 여러분,

어린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바로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. 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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